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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분노로 금속노조 7.20 총파업 단행
거제·서울 동시 총파업대회 … “옥포조선소 공권력 투입 시 윤 정권심판 총파업”

금속노조가 7월 20일 

‘노동중심 산업전환’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승리’를 걸고 총파

업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산업전환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 무

시하고, 대우조선 하청노

동자 투쟁을 무력 진압한

다면 정권심판 파업도 불

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가 7월 20일 총파업을 단

행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은 

주·야간 여섯 시간씩 파업하고, 쟁의

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은 확대간

부 파업과 조합원 총회, 교육 등 다양

한 방식으로 투쟁에 함께했다.

노조는 이날 거제와 서울에서 동시

에 ‘노동중심 산업전환, 대우조선하

청 투쟁승리 금속노조 총파업대회’

를 열었다. 5천여 명이 집결한 서울 

대오는 서울역에 결집해 용산 대통령

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한 후 결

의대회를 열었다. 7천여 명이 모인 거

제 대오는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정문

에서 결의대회를 벌인 후 서문으로 

행진해 마무리 집회로 총파업 일정을 

마쳤다.

거제로 향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

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의 투쟁

은 이미 전 사회, 전 민중 투쟁으로 

발전했다”라면서 “전국 138개 시민

사회단체가 파업을 지지한다. 종교계

와 법조계, 진보정당은 함께버스, 희

망버스로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을 함

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

재벌·반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대우

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이 한국 

사회 모순의 최전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정부와 원청이 

조선하청지회와 교섭을 원만히 정리

하지 않거나, 공권력을 투입하면 금속

노조는 즉각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거

제대회 투쟁사를 통해 “현시대 전태

일이 있는 곳으로 와주신 동지들에게 

고맙다”라며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은 배를 만드는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위대한 

투쟁이다. 승리할 때까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이름으로 함께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서울대회 투쟁사는 김정원 노조 서

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장과 김성민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

동지회장이 맡았다. 김정

원 지회장은 교섭을 해태

하는 LG 자본의 기만성을 

고발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달라고 호

소했다. 김성민 지회장은 

소수노조로 고통받았던 

지난 10년을 회고하며, 그

때처럼 함께 뭉쳐서 투쟁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대

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

한 지 오늘로 49일째”라면서 “정부

는 가짜 법치를 그만두고 교섭 타결

을 위한 중재 테이블을 만들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주 내 교섭을 타

결하지 않으면 거제에 정의당이 천막

당사를 차리겠다고 선언했다.

거제에서 문정은 정의당 비상대책

위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후보

자, 하계진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정옥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말을 전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산

업은행 앞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

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긴급행동과 민

주노총, 이소선합창단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투쟁승리 촛불문화제’

를 열었다. 100여 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 단식 중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들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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